
일본에서 개최된 ‘의료클레임전’의 사고원인별 해설 

일본의 교오도직물상업조합(京都織物商業組合) 텍스타일부 품질관리위원회

는 “의료(衣料)클레임(claim)전”을 개최하였다. 의료품(衣料品)이라 하면 각종 

의류(衣類)나 이에 소요되는 여러 재료 및 부속품(附屬品)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각종 섬유소재, 염색가공, 옷감이나 각종 옷들과 이에 사용되는 부속

품, 봉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클레임에 걸릴 가능성은 복잡다양

하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패션성(fashion性)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 감성

(感性)을 지나치게 살리려하다 보면, 생지(生地)의 복합화(複合化)나 후가공

(後加工)이 급증(急增)한 결과 이제까지 없던 트러블(trouble)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 클레임사고사례를 수집하여 분류전시된 대표사례를 원인별로 해설해 

본다. 

 ◎ 염색견뢰도편 - 잘못된 보관방법 등이 사고원인 

ㆍ 염색된 안료의 벗겨짐 

안료는 원래 일반염료와 달리 섬유와의 친화력(親和力)이 없으므로, 접착제

(接着劑)로 섬유에 고착(固着)된다. 그러므로 염색할 수 있는 섬유의 종류를 

한정(限定)하지 않고, 접착제 등에 의한 착색(着色)이 쉽게 잘 되도록 복합소

재(複合素材)의 생지가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마찰이나 내용제성(耐溶劑性)

에 약하고, 석유계(石油系) 클리닝용제(cleaning溶劑)를 사용하면 점차 안료가 

벗겨지고 퇴색하는데, 일광이나 세탁에는 비교적 강하므로 안료에 의한 염색

물을 다룰 때 이들 장단점을 잘 이해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ㆍ 산성비로 염색이 번지는 사례가 많아 

면제(綿製)의 의료품은 대부분 반응(反應)염료로 염색되어 있어, 염색된 부

분의 색이 녹아 주변으로 번지는 사고가 많아졌다. 환경문제가 중요하게 되

면서 크롬(chrome)이나 동(銅; copper) 등의 금속원자가 들어있는 산성염료(酸

性染料)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이 숨은 원인이 되고 있다. 반응염료는 산성

이나 알칼리성의 영향으로 가수분해(加水分解)가 생겨 염색된 색이 녹아 번

지는 현상이 생긴다. 그러나 얄궂게도 대기오염으로 산성비(酸性雨)가 많아져 

젖은 채 버려둔 결과, 사고가 생긴 사례가 많다. 비를 맞으면 간단히 물로 

헹구기만 하여도 예방책의 효과가 있다. 

ㆍ 보관 중 서서히 황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황변(黃變)은 대체로 세 가지 원인으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겨울에 스토브(stove)의 연소가스(燃燒gas)나 자동차 등의 배기(排氣)

가스에 들어있는 질소산화가스(窒素酸化gas)를 의료품이 흡수한 채로 보관되

었을 때 황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는 염색된 반응염료나 분산(分散)염료가 화학반응을 일으킨 경우로 면, 

아세테이트, 나일론 소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염료의 개량이나 다른 염료

로 변경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는 행거(hanger; 옷걸이)나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자루 등에 표면

처리되어 있는 산화방지제(酸化防止劑)가 섬유에 사용된 유연제(柔軟劑)나 유

제(油劑)에 옮겨 묻어 공기 중의 질소산화가스와 반응하여 황변한 것이다. 이

들은 폴리에스터에 많으며, 태양광에 4~5시간 쪼여 날려버리거나 드라이클리

닝하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의료품을 차곡차곡 접어서 보관하거나 클로젯(closet; 옷장 등)에 꽉 쌓아두

는 등 보관상태가 좋지 않으면 생기기 쉽다. 

ㆍ 땀이나 제한제 또는 정발제 등에 의하여 변색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땀에는 피부(皮膚)의 노폐물(老廢物) 등 여러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들 성분이 염료와 반응하여 변색하는 원인이 된다. 

땀에 대한 염색견뢰도시험방법도 있으며, 최근에는 제한제(制汗劑)나 정발

제(整髮劑)가 영향을 주는 등, 옷의 착용상황에 따라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 소재의 물성편 - 감성의 트렌드품 등에 주의 

ㆍ 착용 중 솔기의 활탈이나 짜임새의 밀림 

두 천을 이어준 솔기가 밀려 빠진 것(滑脫)은 솔기에 힘이 주어졌을 때 생

긴다. 직물을 구성하고 있는 실이 밀려 움직이면서 솔기가 벗어지거나, 속으

로 접혀 들어간 시접이 빠지는 현상을 만한다. 소비자의 취향(趣向)에 따라 

선염(先染)사의 자카드(jacquard)나 도비(dobby)직(織)의 직물밀도(密度)가 적고 

얇은 천을 사용한 의료품은 솔기나 시접의 운침수(運針數), 시접의 폭, 심지

(芯地)의 종류, 솔기의 형식(形式) 등의 봉제조건을 잘 갖추면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가 있다. 

또한 약간 속이 들여다보이는 소재는 마찰 등으로 경사와 위사가 교차하

는 위치가 밀려 직물의 결이 밀리는 일이 생기기 쉽다. 착용하는 장소도 고

려하여 지나친 가공이나 너무 엷은 천은 피하는 것이 무난(無難)하다. 

ㆍ 경량품은 스내그에 주의 



천의 결점으로서의 스내그(snag)란 천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나 실이 뾰족

한 것에 걸려, 천의 표면으로 삐져나와 루프(loop)모양이나 필(pill)모양, 또는 

실이 당겨진 현상을 말한다. 스내그는 흔히 뾰족한 것에 천이 긁혀 실이 끌

러나와 생기는데, 특히 폴리에스터 신축벌키가공사(伸縮bulky加工絲)는 가벼

워 푹신한 촉감이 특징으로서, 편물(編物)자체의 조직이 느슨한 것도 곁들여 

스내그가 생기기 쉽다. 취급요령으로 착용에 주의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좋다. 

ㆍ 녹아버린 초섬사 

종이를 꽈서 만든 실인 초섬사(抄纖絲)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 그런대로 인

기(人氣)를 끌고 있다. 가볍고 촉감이 산뜻하게 느껴져 복합소재(複合素材)로

서도 인기가 있다. 그러나 물에 젖으면 강도가 크게 떨어지고 염색이 지워지

기도 하고 수축이 크게 생기기도 하여, 손질하는 방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세탁물과 함께 세탁해 버리면 종이실이 녹아버려 없어지는 사고도 있

어 소재의 손질방법에 대한 설명은 꼭 필요하다. 

ㆍ 싱글니트에 많은 사행(斜行) 

횡편지(橫編地)로 만든 니트제품을 세탁하면 제품의 겨드랑이를 이은 선이 

앞으로나 뒤로 틀어져, 제품의 수직선(垂直線)에 대하여 사행(斜行; 빗나감)하

는 현상이 생긴다. 횡편지로서는 면이나 울 등의 단사(單絲)로 짠 평편(平編)

포에 많이 생기는데, 주요원인은 실의 꼬임때문이며, 세탁하면 꼬임이 풀어

지려고 하여 편포의 코(loop)모양이 바뀌어 빗나가는 현상이 생긴다. 그러나 

더블니트(double knit)의 경우에는 천의 거죽과 안의 코가 서로 붙어 있으므로 

코의 모양이 바뀌지 않아 빗나가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연사(撚絲)로 

짰을 때 윗꼬임과 아랫꼬임의 밸런스가 맞아 꼬임이 안정된 경우에는 평편

의 경우에도 빗나가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ㆍ 없어진 주름살 

플리츠가공(pleats加工)은 의료품에 주름을 잡아주는 가공으로, 합성섬유에

서는 열가소성(熱可塑性)을 이용하여 폴리에스터섬유나 아세테이트섬유에 플

리츠가공을 할 수가 있다. 천연섬유인 면이나 견은 스팀다리미로 섬유 내의 

수소결합(水素結合)을 절단하여 재결합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주름을 잡을 

수 있지만, 옷을 입거나 세탁을 하면 주름이 없어진다. 모제품은 스팀다리미

를 이용하여 일시적(一時的)으로 세트(set)해 주는 시로셋가공으로 상당한 내

구성이 있는 주름을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가공이 약하면 클리닝(cleaning) 

후에 천이 늘어나 플리츠가 없어졌다거나 주름살이 이상하게 변하였다고 불

평하게 되는 수가 있다. 예상외로 주름이 오래가지 못하여 클레임 사고가 되

는 경우도 적지 않다. 

ㆍ 다운자켓의 속털 

겨울용 방한옷인 다운자켓(down jacket)은 솔기의 바늘자리로부터 속털이 

빠져나오는 사고가 늘고 있다. 직물은 조직상 짜임새가 있으므로, 이들 짜임

새로 속털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천의 짜임새를 막아버리는 다운프루프(down-

proof)가공을 하거나 심한 수축(收縮)가공으로 직물의 짜임새를 막아버리는 

가공을 한다. 또한 굵은 바늘의 솔기도 속털이 빠져나오기 쉬우므로 가공을 

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이들에 대하여 자상한 마음씀이 중요하다. 

 ◎ 클리닝취급방법편 - 재질ㆍ용도 등에 맞는 취급요령 명시 

ㆍ 비즈류의 재질문제 

비즈(beads; 장식용 구슬)는 재질(材質)로 볼 때 유리로 된 비즈가 가장 많

다. 합성수지비즈의 재질 중에서 우레아(urea)계(系)의 것은 불투명(不透明)한 



것이 많고 드라이클리닝에 잘 견디며, 폴리스티렌(polystyrene)계의 수지(樹脂)

제품의 경우에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면 엿처럼 녹아버리므로 적합하지가 않

다. 그러므로 재질에 맞는 취급요령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ㆍ 뜻밖에 심지의 접착사고 많아 

심지(芯地)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가열해주면 연(軟)해지고 냉각하면 굳어지

는 핫멜트(hot melt)형이 사용되어, 사용되는 취급조건(取扱條件)보다도 고온

(高溫), 고압(高壓)조건으로 접착하게 된다. 용도의 예측이 잘못되면 박리(剝

離)되거나 접착제(接着劑)가 배어나오는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가정세

탁의 성능이 향상되어 품질에 대한 요구레벨(level)도 높아지고 있는데, 드라

이클리닝의 용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거나 고온에서 건조하다가 사고가 나

기 쉽다. 주로 품질관리가 허술한 해외의 값싼 심지를 사용한 의료품에서 종

종 볼 수 있는 사고가 되겠다. 

ㆍ 코팅불량이 급증 

최근에 많은 클레임사고 중의 하나가 코팅(coating)이나 라미네이팅

(laminating; 천 위에 얇은 필름인 foam을 접착제로 가공)으로서 폴리우레탄

(polyurethan)수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피혁(皮革)제품 비슷한 촉감이나 

광택감(光澤感), 투습(透濕)ㆍ방수(防水) 기능이 생김으로써 자켓이나 블루종

(blouson; 점퍼류)이나 코트(coat)류에 많이 사용된다. 오랜 시간이 경과하는 

데 따라 품질이 서서히 떨어져 장기간 보관에는 적합하지 않다. 폴리우레탄

의 수명은 약 3~5년이라고 한다. 가공면적이 넓기 때문에 생지의 탈락(脫落), 

끈적거림, 균열(龜裂), 경화(硬化), 변색(變色) 등과 같이 의료품에 주는 대미

지(damage)는 상당히 크다. 소비자의 정보부족도 트러블을 키우고 있는 요인

이 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단계에서 경시열화(經時劣化; 시간이 경과하는 대로 

품질이 떨어짐)에 대하여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 열화는 소비자가 구입한 후부터가 아니라 제조된 단계부터 진행되기 시

작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 

 


